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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3월호 42쪽에 게재된 시

세상 사람들이 말하는

아름다운 꽃 찾아

이곳 저곳

뜰과 정원

산과 들

천지사방 

봄 여름 가을 겨울

밤낮으로 쉼 없이 찾아 보았네

찬란한 햇빛 

교교한 달빛

신비한 별빛 담은

오묘한 빛깔

청량한 대기

신선한 바람

청아한 초목(草木) 담은

그윽한 향기

갖가지 모양 지닌

온갖 아름다운 꽃 찾아 

바라보고 만져보고 

맡아보았지만

내가 찾는

아름다운 그 꽃은 아니었네

꽃의 아름다움은

해와 구름

달과 별

비와 바람

공기와 땅이

만들어 주는 것이지만

내가 찾는 꽃의 아름다움은

웃음과 마음

마음과 믿음

믿음과 소망

소망과 사랑이

만들어 주는 것이리라

이정규

캘거리 교민

교육학자/시인

이정규

캘거리 교민

교육학자/시인

“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

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

에게,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

아니하리라”(이사야 42:8)

요즘 저희 가족과 다른 집사

님 한 가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

까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

드립니다. 그 시간에는 그날의 

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누며, 교

회와 성도들, 가족들을 위해 합

심기도를 드립니다. 종종 아이들

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. 큐티할 

때 성경본문을 몇 번 읽었는지, 

말씀을 통해 발견한 버려야할 죄

는 무엇인지, 하나님께서 특별히 

주신 말씀은 무엇인지, 실천해야 

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

니다.

아이들이 성경본문을 한번 읽

는 다는 대답을 듣고는 제가 좀 

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. 어떻게 

한번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

느냐 말입니다. 아이들에게 최소

한 5번은 읽으라고 했습니다.

다음날이 되었습니다. 모임에

서 막내인 초등학생 아이가 자리

에 앉으면서 자랑합니다. “목사

님! 오늘은 5번 읽었습니다.” 참

으로 대견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

가 있었습니다. 5번 읽는 것에만 

신경 쓰다가 무슨 내용인지는 전

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

니다. 어린아이니까 귀엽기는 합

니다.

요즘은 이사야서가 큐티 본

문입니다. 이사야서를 묵상하면

서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

니다.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

에 있는 이 시대와 이사야 선지

자가 활동하던 격변기는 닮은 부

분이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

신실하셔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

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

있는 성도들에게 버려야할 죄와 

붙잡아야할 약속을 말씀해 주고 

계십니다. 

“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

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

에게,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

아니하리라”(이사야 42:8)

저는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

을 종종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

해 왔었습니다. “하나님 그렇게 

되기를 원합니다.” 

우상은 사람의 작품입니다. 

사람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

다. 그 나무의 일부는 땔감으로 

사용하고, 일부는 우상을 만듭니

다. 그리고 은, 금등 보석으로 화

려하게 장식합니다. 하지만 그것

은 생명이 없습니다. 눈이 있어

도 보지 못하고, 입이 있어도 말

하지 못하고, 귀가 있어도 듣지 

못합니다.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

지 못합니다.

몇 주 전에는 5명의 아이들이 

저희 집 뒤뜰에서 나무를 자르

고, 드릴로 구멍을 뚫고, 샌드페

이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하면서 

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었

습니다. 반지도 만들고, 어떤 아

이는 악세사리 걸이도 만들었습

니다. 제법 근사하게 만들었습

니다. 우상은 아이들이 만든 것

과 다르지 않습니다. 모두 사람

의 작품입니다. 그런데 그 우상

을 신이라고 섬기고, 복을 빌고 

있는 것입니다.

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이사야 

46장 1, 2절에 있습니다. “1벨은 

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

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

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

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

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그

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

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

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

니라”

바벨론의 벨 마르둑 주신과 

그의 아들로 지혜의 신이라 불리

는 느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

니 이동할 때 짐승의 무거운 짐

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전쟁 중

에 수레에 실고 도망 치다 보니 

우상들이 넘어졌습니다. 마네킹

을 실고 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

될 것입니다. 무거운 짐이 된 우

상 때문에 도망치다가 적에게 잡

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어지

는 3,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

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, 등

에 업고 구하여 내시리라고 말씀

하십니다. 우상과는 대조가 됩니

다.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

니다. 전능하신 분이십니다. 그

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, 등에 

업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

으시기 바랍니다.

우상에 대해서 나눌 때 한 초

등학생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

“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

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

습니다. 저는 핸드폰이 나의 우

상임을 깨달았습니다. 우상이 아

무 말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처럼 

핸드폰이 저의 인생에 대해 아무 

말도 해줄 수 없는데 너무나 의

지했습니다. 앞으로는 핸드폰 우

상을 멀리하겠습니다.”

저도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? 

생각해 보았습니다. 텃밭 가꾸

는 것이 저의 우상이라고 고백했

습니다.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

저의 머릿속에는 텃밭에 무엇을 

심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

어왔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에게 

우상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보다 

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

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

것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 가

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우상

은 무엇입니까? 성령님께서 우

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

있기를 기도합니다.

“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

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

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

니하리라”

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선포 

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

했으면 좋겠습니다. “하나님 그

렇게 되기를 원합니다.”, “코로나

19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

되기를 원합니다.”


